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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다. 해마다 꾸준히 실시되더한미 연합훈련은 지난 

2018 년에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하나가 돼 연습과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재개된 연합연습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프리덤 

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폴 이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야외기동훈련은 ‘워리어 

쉴드’로 명명됐다. 이런 한미 동맹의 군사력 재건을 가장 불편하게 여길 집단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작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전술핵 선제 사용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작년 한 해 

동안 42 회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역대 최다 횟수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발사로 자신의 치적을 대체했다. 

 

재개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항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훈련 직전부터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6 차례 발사하면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김정은과 그의 딸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누비는 사진도 에누리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핵 협박의 실체는 아직 공허하다.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으로 소형화와 경량화를 하려면 1980 년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1960 년대 초 기술 수준이다. 북한은 언젠가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며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표는 우리 국민의 두려움이다. 실체를 쉽게 알 수 없는 대상은 두려운 법이며,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 핵전쟁의 두려움을 극대화해 마치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수행하는 



 

 

한미 양국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북한의 목표다. 또한 북한이 

엄청난 능력을 지닌 것처럼 주민에게 확신시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북한의 이러한 인지전 공략에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탐지하고 그 의도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도움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미국의 정보에만 의존해왔지만 전 세계가 대상인 미국은 

북한만 들여다볼 순 없다. 그런데 인공위성 8 대와 장거리 레이더 등으로 동북아를 들여다보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등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여전히 얄미운 존재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도 많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패권적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으로 맺어져 있다. 

북한의 인지전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 국 간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며, 그 시작은 물론 

정보 공유다. 한미일 3 국이 지혜를 모아 북핵의 진실에 접근할 때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방돼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서 한미일 3 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 본 글은 3 월 24 일자 헤럴드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